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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/14(목)�잠언� 16-18장� �감찰하시는�여호와

“사람의�행위가�자기�보기에는�모두�깨끗하여도

여호와는�심령을�감찰하시느니라(16:2)”

잠언은�지혜자와�어리석은�자의�대조를�반복하며

그들이�맞게�될� <보응�원리>를�제시합니다.

지혜자는�생명에,�미련한�자는�파멸에�이를�것입니다.

그럼에도�보응의�원리는� <자판기>가�아닙니다.

기계적인�원리가�아니라�하나님이�직접�운영하시는�원리입니다.

지혜자와�어리석은�자가�맞이할�결국은�분명하고�명확하지만,

보응을�위한�선악과�인과,�분별의�주권은�하나님께�있습니다.�

세상은�때때로�불공정하며�인간의�분별력은�유한합니다.�

공의로우신�하나님이�감찰하시며�판단하신다는�사실은�

참된�보응을�기대하는�모든�이들에게�복음입니다.

당장의�형세나�판결,�실제�느끼는�효능감에�관계없이�

하나님의�법은�완전하며� <최종�판결>의�기준입니다.

하나님은�교만을�미워하시며�정의와�공의를�요청하십니다.

(16:5, 히, 토에바, 가증스러운, 역겨운/ 히, 체다카, 미쉬파트, 사5:1-7).�

여호와를�경외할�때�악에서�떠날�수�있고(16:6, 호4:1, 미6:8),�

인자와�진리를�행하는�자(신실하고�충성된�자)들이�

자비하신�하나님께�죄�용서를�받을�것입니다.�

스스로의�기준이나�세상의�기준이�아니라

<하나님의�기준>으로�내�삶을�점검하며�통독해�보십시오.

나는� <하나님�기준>에�합당한�삶을�살고�있습니까?

❶ 내�삶에�하나님이� <미워하시는-교만>�부분이�있습니까?�
❷ 내�삶에�하나님이� <요청하시는-정의와�공의>�부분이�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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